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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의 작업 및 의복 환경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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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 of working environment, working clothe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on workers at a construction site in winter. The one to one interview by questionnaire was performed
with 33 males and 2 females workers of a construction site in Daegu at 1.3oC air temperature, 28% R.H., 4.7m/sec air veloc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1 questions including 4 personal characteristics questions, 12 working environment/per-
formance questions and 5 working clothes/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questions. It was modified from the original ques-
tionnaire developed by Finnish Institute Occupational Health. We found that physical stress of workers increased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decreased. The workers felt the coldest at hands/fingers, feet/toes and the face part of cheek, nose and ears.
They rarely wore thermal clothing for winter and answered that the thermal gloves for winter did not provided enough warmth.
Even if the worke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for their safety, they did not wear them for effi-
ciency of working performance.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elementary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working clothes and per-
sonal protective equipments from the viewpoint of improving both working performance and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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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은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

로 환경 온도, 비, 바람, 소음 등 환경적 요소의 영향과 작업자

가 착용하는 작업복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추위 및 더위의 기후요소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

고 작업능률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정화, 박준희, 2007).

그 중 추운 환경에서의 작업은 전반적인 수행능력 및 손가락

민첩성과 관련한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Imamura et al., 1998),

작업자들의 목과 어깨, 손, 허리 통증을 유발시켜 따뜻한 환경

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비해 수행 능력이 감소된다(Rintamäki

et al., 2000). 건설 현장은 작업 환경의 변화, 빈번한 작업자의

변동, 잠재된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다른 산업 현장에 비해 사

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Shoji & Egawa, 2006), 특히 작

업자의 실수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율이 전체

안전사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Nishigaki et al.,

1994). 따라서 추운 환경으로 인한 작업자의 수행 능력 저하는

작업 중의 실수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고 발생률

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작업복은 작업장 내의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착

용해야 하는 가장 인접한 환경이며 생산능률 및 신체보호와 직

결되는 요소로, 작업복의 기능성과 쾌적감의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장선옥, 최혜선, 2006). 특히, 건설 현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유해,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작업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선행 연구로 김성숙, 김희은(2006, 2007)은 작업복의 착용도,

만족도, 관리도 및 불만사항 등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현

장 작업복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 현장 작업자의 생리적 기능

과 동작기능성이 향상된 인간공학적 작업복을 개발하였고, 최정

화, 박준희(2007)는 여름철 건축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및 개인보호구의 착의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였고, 건설 현

장 작업복 외에도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 작업복(배현숙,

2001), 생활폐기물 소각장 작업복(박순자 외, 2003), 철도 차량

정비 작업자의 부직포 보호 작업복(최정화 외, 2004)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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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졌다. 2008년 1월 기준 건설업 취업인구는 174만

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국가

통계포털, 2008)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서 건설업 종사자의 비

중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 현장 작업자와 관련한 작

업복이나 작업 환경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추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 환경과 작업복의 실태를 조사한 연

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건축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추운 작업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작업용 의복과 보호 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하여, 건축현장 작업자들의 추위로 인한 작업

수행 능력 감소를 막기 위한 쾌적 작업복 및 보호 장비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2008년도 1월 한 달 동안 대구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상에

서 남자 33명, 여자 2명의 총 35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일대

일 면접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날은 평균 기온 1.3oC, 상대습도 28%, 기류 4.7 m/sec였다.
 

2.2.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Sormunen et al. (2006)의 연

구에서 meatpacking work에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일반사항 4개 문항, 작업 환경 및 작업 수행과 관련한

12개 문항, 의복과 보호 장비 관련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작업 환경 및 작업 수행과 관련한 문항 중 주위 환경 요소가

작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의 종류가 주는 육체적 스트

레스의 정도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주 그렇다”의 3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위로 인한 신체부위

별 불쾌감의 정도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아주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설문 결과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χ2(카이제

곱) 검증으로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 대상의 일반사항

설문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43±6.8세로 20대 1명, 30대 10

명, 40대 17명, 50대 7명으로, 40대 이상이 24명으로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럽고(Dirty), 힘들고

(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직업, 소위 3D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업무는 내장공

사, 전기공사, 방수, 배관, 목공, 에어컨 및 가구시공, 단순 노

무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 경력은 1년 미만 2명, 1~3년 3명,

4~7년 12명, 8~15년 6명, 15년 이상 12명으로, 15년 이상과

4~7년의 경력자가 각각 전체의 34.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

력이 높은 작업자들이 설문 조사에 참가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하였다.

3.2. 작업 환경 및 작업 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 

Table 2는 주위 환경 요소가 작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먼지, 추위, 불충분한 조도, 외풍, 소음 등의 순

으로 작업 수행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는데 특히, 추위

와 먼지가 작업 수행에 아주 나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Mäkinen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10oC 이하의 작업

환경을 추운 작업 환경으로 정의 내렸고, 겨울이 춥고 건조하

며 일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2008년도 1

월 평균 기온이 서울 -1.7oC, 대구 1.5oC(기상청, 2008)로 나

타나, 실외 작업 환경은 추운 작업 환경이며 추위는 작업 수행

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

서 발생하는 먼지는 작업자의 호흡기 장애를 초래하고 가시거

리를 단축시켜 작업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먼지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시설 기준과 각종 공사

방법을 선진화시키는 등의 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Table 1. 설문 문항의 구성 내용

일반 사항 작업 환경 및 작업 수행 관련 의복과 보호 장비 관련

1. 성별
2. 나이
3. 주된 업무
4. 근무 경력

1.주위 환경요소가 작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2. 작업의 종류가 주는 육체적 스트레스의 정도
3. 추운 환경에서 1일 작업시간
4. 추운 환경에서 1회 작업시간
5. 추운 환경과 따뜻한 환경 사이의 이동 여부
6. 현재 작업 환경에 대한 온열감
7. 겨울철 작업시 불쾌감과 문제점의 원인
8. 추위가 작업 집중, 작업 동기, 육체적 인내력, 손의 악력에 미치는 영향
9. 추위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점
10. 추위로 인한 신체부위별 불쾌감의 정도
11. 작업 시 차가운 재료나 도구 사용 여부
12. 작업 시 발한 여부

1. 겨울철 작업 시 착용하는 의복
2. 작업 시 장갑 착용 여부
3. 착용하는 장갑의 보온성 정도
4. 작업 시 착용하는 보온용 의복의 입수경로
5. 개인 보호 장비의 필요성과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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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남웅, 1994).

작업의 종류가 주는 육체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문항은

“전혀 없다”와 “보통이다”로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응답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기에 “아주 많다”라고 응답한 항목만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

펴보면(Table 3), 육체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아주 많다로 나타

난 작업은 ‘반복적인 움직임’과 ‘운반하기/들어올리기’로 전체

의 30% 이상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ksa et al. (2002)

은 추운 환경에서 최대 자발 수축 10% 정도의 낮은 강도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근육이 피로하게 되어 근 활동

량을 표시하는 EMG값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추

운 환경에서의 근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집중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작업의 종류에 따른 육체적

스트레스 정도가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Pearson χ2(카

이제곱)검증으로 분석하였을 때, 9개의 작업의 종류 중 “구부

리기, 비틀기” 자세의 작업에서 연령대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

타났고(Pearson χ2= 0.019) 연령대가 높을수록 육체적 스트레스

가 높게 나타났다.

추운 환경에서 하루 동안의 작업 시간은 약 7.8±1.90시간, 1

회 작업 시간은 약 78.5±59.65분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약 43%가 추운 환경과 따뜻한 환경 사이의 이동이 없이 추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답하였다. Oksa et al.

(2007)의 연구에서 90분 동안 10oC의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피험자의 근육 활동이 30분을 경과하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

하여 90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

구의 결과와 같이 추운 환경에서 약 80분 정도 지속적으로 작

업을 하는 것은 작업 수행에 있어서 작업자의 실수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날의 작업 환경에 대한 온열감에 대해서

는, ‘아주 춥다’ 3명, ‘춥다’ 24명, ‘보통이다’ 8명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7.1%가 평균 기온 1.3oC, 상대습도 28%, 기류

4.7 m/s의 환경을 추운 환경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울철 작업시의 불쾌감과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중복 응답

의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운 환경이 19명, 손

시림과 바람이 12명, 차가운 표면/도구들의 사용 10명, 발시림

8명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의복류에 대

한 응답자가 적게 나타난 것은 겨울용 의복류로써 추운 환경과

손시림, 발시림, 바람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작업자

들의 겨울용 의복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작업하는 동안 추위가 작업에 대한 집중,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손의 악력, 육체적 인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

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는데, 각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자의 94.3%, 77.1%, 74.3%, 77.1%가 추위로 인하여 집중력,

동기력, 악력, 육체적 인내력이 감소한다고 답하였다. Imamura

et al. (1998)은 -10oC에서 차가운 도구를 접촉하였을 때는 차가

운 공기에만 노출되었을 때보다 손바닥과 손가락 부위의 피부

온도가 3.9~6.5배 정도 감소하여, 추위에 노출되면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특히 손가락 민첩성과 관련한 수행능력이 저하된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반응시간, 중추신경

계 활동, 건망증 등과 같은 인지적 활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

게 되므로(Mäkin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추위로

인한 작업 집중, 작업 동기, 손의 악력, 육체적 인내력의 감소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추위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점은 전체 응

답자의 91.1%가 근무 교대의 시작 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인

체는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항상성은 운동, 음식물 섭취, 기초대사 활동

과 같은 산열과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발한과 같은 방열의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산열이나 방열 어느 한쪽의 과다 혹은

부족으로 인한 체열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체온은 36.5oC를 유

지하지 못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근무 중에

는 작업의 수행으로 인한 산열 반응이 나타나지만 근무 교대의

시작 시점에는 충분한 산열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므로 추위로

Table 2. 주위 환경 요소가 작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위 
환경 
요소

작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전혀 나쁘지 않다 보통이다 아주 나쁘다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소음 8 22.9 24 68.6 3 8.6

진동 16 45.7 17 48.6 2 5.7 

냄새 13 37.1 21 60.0 1 2.9

불충분한 
조도

7 20.0 22 62.9 6 17.1

열(작업시
발생)

12 34.3 21 60.0 2 5.7

추위 3 8.6 21 60.0 11 31.4

외풍 10 28.6 21 60.0 4 11.4

습도 13 37.1 21 60.0 1 2.9

먼지 6 17.1 15 42.9 14 40.0 

가스 22 62.9 12 34.3 1 2.9

Fig. 1. 겨울철 작업 시의 불쾌감과 문제점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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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문제점이 근무 교대의 시작 시점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무 교대 전에 시간을 보내는 휴게소의

실내온도를 산열 반응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따뜻하

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4는 추위로 인한 신체 부위별 불쾌감에 대해 나타내었

는데, 뺨, 코, 귀 등의 얼굴 부위와 손과 손가락, 발과 발가락

부위에서 불쾌감을 아주 많이 느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작업하

는 동안 차가운 재료나 도구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

용하지 않는다’ 1명,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명을 제외한 나

머지 32명이 차가운 재료나 도구를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므로

Table 4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손과 손가락 부위에서 추위로

인한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손과 손

가락의 온도 하강은 작업 수행과 감각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열

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지 말단 부위의 온도와 혈액

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Rissanen et al., 2001) 추

위로 인한 사지 말달 부위의 불쾌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

복 및 보호 장비 개발이 요구된다. 

작업하는 동안 발한 여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7.1%가 작업

중 땀이 난다고 답하였다. 체열 평형의 유지를 위한 방열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발한이므로, 신체

활동 중에 발생되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증발시키고 쾌적감을 부

여하기 위한 의복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3.3. 의복과 보호 장비 착의 실태

겨울철 작업 시 착용하는 의복은, Mäkinen et al. (2006)의

연구에서 10oC 이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운 작업 환경으로

고려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0oC를 기준으로 10oC 이상과

10oC 이하의 환경 온도에서 면내의, 울내의, 면재킷, 겨울용 보

온 재킷, 면바지, 겨울용 보온 바지, 작업용 면장갑, 겨울용 보

온 장갑 중에서 착용하는 의복을 중복 가능하게 표시하도록 하

였고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온도가 10oC 미만 일 때는 10oC 이상 일 때보다 면내의,

울내의, 겨울용 보온 재킷, 겨울용 보온 바지, 겨울용 보온 장

갑 착용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 온도에 상관없

이 울 소재의 내의보다 면 소재의 내의를 더 많이 착용하고,

겨울용 보온 장갑보다는 작업용 면장갑을 더 많이 착용하였다.

면소재가 흡수성이 우수하므로 땀을 잘 흡수한다고 생각하여

착용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흡수한 땀의 발산 속도는 느려 의

복이 젖게 되고 이로 인해 잠열이 발생하여 체온 하강의 원인

이 되므로 수분을 잘 흡수하고 신속히 건조시켜 피부가 젖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성 소재, 즉 흡한속건 소

재의 사용이 필요하다. 최정화, 박준희 (2007)의 서열 환경에서

의 연구에서, 고강도 작업에 따른 발한량 증가로 땀 흡수를 위

Table 3. 작업의 종류가 주는 육체적 스트레스의 정도

작업종류

육체적 스트레스 정도

전혀 없다 보통이다 아주 많다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과도한 육체적 작업 및 전신 긴장 7 20.0 20 57.1 8 22.9

반복적인 움직임 6 17.1 14 40.0 15 42.9

같은 장소에 계속 서있기 14 40.0 18 51.4 3 8.6

구부리기/비틀기 8 22.9 22 62.9 5 14.3

계속 움직이기/걷기 8 22.9 21 60.0 6 17.1

운반하기/들어올리기 5 14.3 19 54.3 11 31.4

앉아있기 14 40.0 17 48.6 4 11.4

무릎이나 둔부 사용하여 구부려서 일하기 7 20.0 21 60.0 7 20.0

손을 어깨위로 올리기 7 20.0 20 57.1 8 22.9

Fig. 3. 겨울철 작업 시 착용하는 의복 

Fig. 2. 추위가 작업의 집중, 동기, 악력, 육체적 인내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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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속옷 착용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 결과

에서 추운 환경에서의 작업 시에도 발한이 발생하므로 체온 조

절의 측면에서 속옷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며 흡한속건 등의 기

능성 소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설문조사에서 작업 시에 면장갑 착용이 28명, 겨울용 보온

장갑의 착용이 8명으로 응답자의 80%가 면장갑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명만이 면장갑과 겨울용 보온 장갑을

동시에 착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장갑의 보온성에 대해서는 약

63%가 보온이 불충분하다고 답하였다. 겨울용 보온 장갑보다

면장갑 착용의 빈도수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은, 건설 현장 근로

자들에게 겨울용 보온 장갑의 인지도가 면장갑에 비해 낮고, 면

장갑보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겨울용 보온 장갑을 착용하고 작

업할 때 손가락의 민첩성이 감소되어 수행 능력이 저하되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Rissanen et al. (2001)은 추위로 인

해 혈관 운동 신경 반응이 비정상적이 되고 관절이 뻣뻣해져

손가락 온도가 15oC 이하로 떨어질 때 손가락 민첩성이 유의

하게 감소하며, 손가락 온도가 12oC일 때를 수행 능력 감소가

발생하는 임계 온도라고 보고하였으므로, 손의 민첩성뿐 만 아

니라 보온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한 겨울

용 보온 장갑의 개발이 필요하다. 

작업 시 착용하고 있는 보온용 의복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자의 65.7%가 본인이 구매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34.3%가 회

사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답하였다. 최정화, 박준희 (2007)의

연구에서 작업복의 입수 경로는 주로 입던 헌 옷을 활용하거나

작업복용으로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각각 60.0%, 28.9%로 나

타났고, 김성숙, 김희은(2006)의 연구에서도 작업복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18.2% 밖에 되지 않아 작업복은 작업자 개인

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 현장

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빈번한 인원 변동으로 인해(Shoji &

Egawa, 2006)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작업복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작업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작업복을 개선하여 회사가 일괄 지급한다면, 작업의 효

용과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복 외의 개인 보호 장비의 필요성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헬멧, 마스크, 보호용 장갑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귀 보호대, 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무

릎 보호대는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착용감이 좋지 않아 사용

하지는 않는다고 답하였다. 개인 보호 장비가 작업 능률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정화, 박준희 (2007)의 보고가 있으므로, 작

업 능률에 방해되지 않고 쾌적한 착용감을 줄 수 있는 각종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겨울철 건축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추운 작업환

경에서의 작업 시에 작업용 의복 및 보호 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추운 작업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작업

수행 능력, 작업용 의복의 종류 및 보호구의 필요성과 사용성

등을 파악하였다.

작업자들은 추위로 인해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 및 작업 수

행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고, 특히 뺨이나 손과 손가락, 발과 발

가락의 사지말단 부위에 추위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겨울용 보온 의복을 따로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

고, 손의 보온성을 위해 착용하는 장갑의 경우 보온성이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 보호 장비의 경우,

안전을 위해 필요성은 느끼지만 작업 능률상 착용하지 않는다

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 능률과 작업자의 쾌

적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복 및 개인 보호 장비의

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에 개인 보호 장비의

구체적 설계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이 진행된다면 건설현장에

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겨울철의 건설 현장 평가뿐만

아니라 추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평가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위험요인과 산업재

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 및 개인 보호 장비가

요구되며, 이것은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신체보호와 직결되며

장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므로 기능성과 쾌적감의 향

상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운 환경으로 간주되는 10oC 이하에서의 작업으로 작업에

Table 4. 추위로 인한 신체부위별 불쾌감의 정도 

신체부위

추위로 인한 불쾌감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

율(%)
빈도

(명)
백분율

(%)

뺨 2 5.7 11 31.4 15 42.9 7 20.0

코 4 11.4 10 28.6 16 45.7 5 14.3

귀 4 11.4 9 25.7 12 34.3 10 28.6

턱 7 20.0 9 25.7 16 45.7 3 8.6

목 10 28.6 13 37.1 10 28.6 2 5.7

어깨 11 31.4 11 31.4 12 34.3 1 2.9

허리 12 34.3 13 37.1 8 22.9 2 5.7

팔 12 34.3 11 31.4 11 31.4 1 2.9

손과 손가락 2 5.7 6 17.1 15 42.9 12 34.3

허벅지 11 31.4 12 34.3 12 34.3 0 0.0

무릎 12 34.3 11 31.4 11 31.4 1 2.9

종아리 11 31.4 12 34.3 12 34.3 0 0.0

발목 12 34.3 11 31.4 11 31.4 1 2.9

발과 발가락 6 17.1 9 25.7 8 22.9 1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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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중력, 언어 및 계산 능력, 작업과 관련한 기억력, 수행

능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Mäkinen et al.,

2006), 겨울철 실외 작업에서 추위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겨울철 건설 현장의 작업 및

의복 환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많은 작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운 환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의 겨울철 건설현장 작업 환경과 의복 환경 실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업 환경과 의복, 개인 보

호 장비의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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